
신영오 교수가 말하는 AIDS와 함께하는 세상 ⑥

에이즈백신

신영오 
강원务 의匚广교수

0] B 와 이에 기생하는 병 
1-丁원체는 실로 오랜 

기간 동안 생존을 위한 싸움을 

계속해 왔다. 양자간의 오랜 싸 

움에서 대부분의 경우 인류가 

희생되었으나 때때로 균형을 이 

루는가 하면 드물게는 인류가 

이긴 적도 있다. 천연두는 수많 

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음으로 

몰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귀여운 

규수의 얼굴에 자국을 남겨 주 

어 원망을 사기도 하였다. 천연 

두가 역사적으로 인류에 끼친 

피해는 오늘날의 에이즈에 뒤지 

지 않았다. 그러나 1950년대 이 

후 그 유행이 격감되면서 드디 

어 1977년에 아프리카에서 마지 

막 환자가 있었고 1980년에 천 

연두 바이러스는 지구상에서 영 

원히 사라졌음을 공식적으로 선 

언하게 되었다. 이러한 승리는 

인류가 개발한 백신이라는 무기 

의 위력에 의하여 가능했던 것 

이다

그러나 극히 아이러니컬하게 

도 인류가 천연두와의 싸움에서 

승전을 선포한 1970년대 말경 

에, 새로운 바이러스를 맞이하게 

되었다.

새로운 적을 맞이한 인류는 

과거의 경험을 활용하여 놀랍게 

도 에이즈라는 질병이 나타난 

지 3년 만인 1983년에 에이즈의 

정체가 새로운 바이러스임을 밝 

혔다.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는 

감염자를 찾아내는 진단기술을 

1985년에 개발해냈다. 이러한 

진단 기술은 실로 경이적인 것 

으로서 에이즈바이러스가 숨어 

있는 모든 사람을 골라내는 위 

력을 발휘하였다. 바이러스를 죽 

이는 살상무기인 치료제를 사용 

하기 시작한 것도 적의 정체를 

규명한 지 불과 3년만인 1986년 

경이었다.

현재 인류는 에이즈백신이라 

는 최대의 무기를 개발하기 위 

하여 30여개 팀을 위시하여 많 

은 연구인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

있다. 세계적으로 이미 다양한 

에이즈백신이 만들어져 임상시 

험을 기다리며 이 중 일부는 안 

전성 등의 평가를 거친 후에 태 

국에서 임상시험호｝는 것으로 알 

려져 있다. 백신의 효과는 기다 

려보아야 겠으나 현재로서는 기 

대 반, 걱정 반이라고 볼 수 있 

다. 에이즈백신은 또한 여러 가 

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며 

완전한 평가에는 수년이 소요될 

것으로 보인다

우선 에이즈 백신의 중화성 

항체의 생산에 관한 문제이다. 

에이즈바이러스의 경우 자연적 

으로 감염되었을 때에도 만들어 

진 항체가 보호작용을 하지 못 

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에이 

즈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를 바 

꾸는 변이라는 방법을 자유자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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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구사한다. 미국에서 유행하는 

바이러스와 한국에서 유행하는 

에이즈바이러스는 이미 다르다 

는 사실이 조사되었다. 동일한 

사람 내에서도 감염될 때와 수 

년 경과한 이후의 바이러스는 

성상이 다르다. 모든 유행하는 

바이러스형을 정확히 백신에 사 

용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할 

수 있다. 따라서 백신투여 후에 

유행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을 

지의 여부가 관심이 되고 있다.

또 다른 어려움은 백신의 효 

능에 대한 임상적인 평가이다. 

적절한 시험동물이 없어서 동물 

을 사용한 임상시험이 불가능하 

다. 따라서 임상시험을 사람에서 

하여야 되는 문제점을 갖는다. 

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서는 대 

조군과 예방접종군이 에이즈바 

이러스에 똑같이 폭로되어야 이 

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. 원 

칙적으로 한쪽 군에 대하여 에 

이즈예방교육을 할 수도 없으며 

감염의 기회를 인위적으로 줄여 

도 되지 않는다. 이러한 시험이 

실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 

문이 제기된다.

나아가 에이즈백신을 맞을 것 

인가의 문제도 제기된다. 물론 

에이즈에 극히 위험한 일부 동 

성애자들은 투여하겠으나 그 수 

는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

백신을 투여한 후에 항체를 갖 

게 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사

회적인 불이익도 문제가 될 수 

있다. 자연감염과 백신 투여 후 

에 오는 항체를 구분하기는 어 

려우며 백신투여자가 HIV 감염 

자와 같이 차별대우를 받을 가 

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.

에이즈백신의 개발을 위하여 

서는 사업규모와 경비, 공공성 

등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도 기업 

체가 개발한 백신의 임상시험 

등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

취하고 있다. 에이즈백신은 투자 

에 비하여 상업성이 없다고 볼 

수가 있다. 따라서 에이즈백신 

개발사업은 특정한 나라에 국한 

되어 있다.

현재의 수준으로는 에이즈백 

신을 사용하여 에이즈바이러스 

를 천연두바이러스와 같이 박멸 

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예상 

된다. 하지만 인류의 지혜는 결 

국 에이즈백신의 개발에 성공할 

것으로 믿는다.

에이즈백신개발은 소규모 연구 

진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

사업이 아니다. 바이러스학자, 

역학자 그리고 임상가 등 관계 

전문인력이 망라되어 팀을 만들 

고 국가가 지원해야 할 사업이 

다. 우선 기초연구로서 국내 유 

행주의 성상을 규명하는 일이 

급선무로 보인다. 이를 규명하여 

야 항원으로 사용하는 바이러스 

를 선택할 수 있으며 또한 외국 

에서 개발된 백신이 국내에 적 

합한가의 여부를 평가할 수 있 

다.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이즈백 

신을 미국이 만들어 주지는 않 

으며 우리나라에서의 효능을 정 

확히 모르는 외제백신을 무턱대 

고 쓸 수도 없기 때문이다.

이제 우리도 에이즈퇴치의 최 

대 무기가 될 수 있는 백신개발 

의 기초연구에 박차를 가할 때 

가 된 것으로 보인다.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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